
사무실 낮 #1 / 

한 남자 복도로 걸어온다 그 남자는 세준이다 긴장한 표정으로 복도를 . . . 
걸어온다 알 수 없는 오묘한 빛이 세준을 비춘다 세준 복도 끝에 다다라 문 . . , 
앞에 멈춰선다 그 커다란 문에는 사람을 완벽하게 죽이는 법 이라 써 . ‘ ’

붙여져있다.
그 문을 열고 들어간 세준 눈 앞에는 긴 테이블을 두고 마주보게 의자가 . 
놓여있다 한쪽 의자에는 한 남자가 먼저 와 앉아있다 그 남자는 태수이다. . . 

태수의 앞에 앉은 세준 태수는 세준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한다. .

태수는 큰 키에 떡벌어진 어깨 깔끔하고 선해보이는 인상을 가진 세준을 보며 , 
만족한다. 

 
태수N 

세준을 눈으로 훑으며 이정도면 뭐( ) ..

그러다 세준으로 향해 입을 연다.

태수
무뚝뚝하고 비장하게 이런 일 해본적 있어요 ( ) ... ?

세준 
아뇨 처음입니다. . 

태수 
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각오 하고 오셨죠. ?

세준 
열의에 가득 찬 표정 네 그럼요 저 꼭 하고싶습니다( ) . . .

태수 
그럼 잘해봅시다 연락드릴게요. . 

태수의 방 낮#2 / 

태수의 방이다. 
태수의 방 벽면 인서트. 



벽에는 사람의 신체부위에 대한 것들 사람을 죽이는 방법 흉기사진 알 수 . . . 
없는 여자들의 사진 등 여러 가지의 섬득한 자료들이 붙어있다.

태수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중얼 거린다.

그리고는 이내 노트북을 켜고 글을 적기 시작한다.
여기서 태수가 여자를 죽이려는 동기가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동기..... ...

태수 
두 번의 실패는 없어 이번엔 꼭 성공시켜야지. . 

태수가 노트북에 적은 글씨는 꼭두각시 이다“ ” . 

길거리 밤#3 / 

어두운 밤 세준과 태수는 함께있다 둘은 계단 위에서 아래의 길을 . . 
내려다보고 있다. 

태수 
조금만 기다리면 나타날 거야.

 
곧 이어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한 여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다. 

태수가 세준에게 고갯짓을 한다. 

태수 
잘 봐둬 저 여자야 네가 죽일 여자. . .

세준은 그 자리에 서서 채원을 한참을 바라보았다. 

방 안 사무실 밤#4 ( ) / 

어두운 방 안 세준은 책상에 앉아있다 태준은 세준에게 핸드폰 하나를 . . 
쥐어준다. 



태수 
핸드폰을 건내며 자 이제부터 시작이야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건 대상을 ( ) . 
파악하는 일이야 그 여자 핸드폰을 그대로 복사한 핸드폰이니까 그 여자의 . 

동선 주변인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파악해, , . 

세준은 태수가 건내 준 핸드폰을 열어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사진첩등을 , , 
열어본다.

길거리 밤#5 / 

세준 길을 걷고 있다 그때 세준의 전화기 진동이 울린다 발신자는 태수이다. . . . 
세준 태수의 전화를 받는다. 

세준 
여보세요.
태수 

너무 따라붙지 말고 천천히.
세준 
네.

세준이 채원을 따라가고 있다. 

태수 
오늘은 일단 사는 곳만 확인하고 빠지는 걸로 하자.

세준 
네 그럴게요. . 

세준은 채원의 뒤를 계속 따라가고 있다 채원이 집으로 들어가고 세준은 그런 . 
채원을 확인했다 금방돌아 오라는 태수의 말과는 다르게 계속 채원의 집 앞에 . 
서 멍때리고있는 세준 그 순간 갑자기 나타난 태수가 세준을 옆 골목길로 확 . 

끌어당겼다 태수가 세준에게 다그쳤다. .

태수 
내가 오늘은 집까지만 확인하고 금방 돌아오랬지.



갑자기 끌어당겨진 몸에 깜짝놀란 세준 태수가 세준에게 고갯짓을 한다. . 
세준이 바라본 그곳에는 채원이 집 밖을 다시 나와 남자친구와 포옹하고 있는 

모습이 보인다 그제서야 자신이 실수했음을 깨닫는 세준. . 

세준
아..
태수 

이렇게 멍때리고 있으면 어떡해 들킬뻔했잖아. . 
항상 주위를 살피고 행동해야 돼. 

세준 
죄송해요 순간 다음을 까먹어서. . 

태수 
이건 연습해와.

길거리 낮#6 / 

태수 길고양이 밥그릇에 사료를 넣는 채원을 바라보다가 생각에 빠진다. . 

태수N 
음 이 타이밍쯤에서 한 번 만나줘야 할 것 같긴한데.. ..

태수 세준에게 전화를 건다. . 

태수 
연습됐지 지금 한 번 마주쳐야겠다 내가 신호주면 저 여자랑 마주치자? . . 

세준 
마주치고 나면 그 뒤에는요 이렇게 마주치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? ?

태수 
모르는 사람한테 죽어버리는 건 너무 시시하잖아 네 존재를 알려야지. 

어느 순간 나타난 세준 고양이 밥을 들고 채원이 있는 쪽으로 다가온다. . 
채원은 밥을 놓아 둔 뒤 몸을 일으키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세준을 마주친다, . 

고양이 밥을 들고 있는 세준을 바라보고는 놀란다.



채원 
어머 저 말고 고양이 밥 놔주시던 분이 그쪽이셨어요! ?

세준 
머쓱하게 웃으며 하하 그쪽도( ) . ?

마주보고 웃고있는 두사람 먼발치에서 바라보고있는 태수. .

태수 
고개를 끄덕이면서 오케이( ) . 

사무실 소품실 낮#7 ( ) / 

소품실엔 마네킹 밧줄 등 수상한 물건들이 가득 있다. . 
함께 서있는 세준과 태수. 

태수는 세준에게 사람의 신체 부위에 대해 알려준다. 

태수
세준의 손을 잡고 세준의 신체부위에 가져다 대며 여긴 상완동맥 칼로  ( ) , 
한번에 찔렀을 경우 사망까지 분 초 여기는 경동맥 사망까지 초1 30 . , 12 . 

여긴 심장 초 또는 즉사, 3 ... . 

세준은 태수를 바라본다.

태수 
우리는 여기 경동맥을 노릴 거야. . 

태수 경동맥을 가르킨다. .

태수
초보자는 갈비뼈에 가로막혀 있는 심장을 단번에 찌르기 쉽지않거든. 

 
섬득한 웃음을 짓는 태수. 



사무실 소품실 밤#8 ( ) / 

사람 목 마네킹이 세워져있고 그 앞에서 경동맥을 찌르는 행위를 하고있는 
세준 태수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 세준의 앞에 칼을 하나 던져주는 태수. . . 

태수 
자 흉기는 이걸로. . 

세준이 태수가 건내준 칼을 들고 다시 찌르는 연습을 한다. 
세준의 숨소리가 들린다.

조금은 어색한 세준 태수가 세준의 자세를 고쳐잡아준다. . 

태수 
칼로 경동맥을 찌르는 시늉을하며 손을 순간적으로 높게 들고 한번에 쎄게 ( ) 

내리 꽂아야해 최소 센치를 찔러 넣어야한다고. 6.4 .

세준 
네 한번에. ...

또 다시 연습하는 세준을 바라보는 태수.
세준에게 말을 꺼낸다.

태수 
일주일 뒤 밤 시 장소는 그여자가 집으로 가는골목에서, 11 . .

놀란세준이 태수를 바라본다.

세준 
벌써요? 
태수 

시간 더 끌면 지루해지기만 해 하루빨리 끝내야지. 
세준 

알겠어요.



태수 
마음 단단히 먹어. 

골목길 밤            #9 / 
늦은 밤 채원이 길을 걷고 있다 저번에 세준이 따라갔던 채원이 집으로 . . 
가는길이다 그리고 뒤에서 채원을 따라 걷고있는 세준 주머니 속에 칼이 잘 . . 
들어있는지 꺼내어본다 계속 뒤에서 따라가는 세준 인기척을 느낀 채원이 . . 
뒤돌아보자 세준은 장애물 뒤에 숨는다 불안함을 느낀 채원 조금은 빠른 . . . 
걸음으로 걷는다 빨라진 채원의 속도에 맞추어 빠르게 따라가던 세준. . 

말없이 걷는 두사람의 추격전에 긴장감이 흐른다. 

문 앞에 선 채원 가방을 열어 열쇠를 찾기 시작한다. . 
채원을 뒤따라오던 세준의 귀에 태수의 목소리가 들린다.

태수 무전기 목소리만( . )
조금만 더 조금만 더.. ..

점점 가까워지는 세준과 채원.
채원은 여전히 가방 속 열쇠를 찾고 있다.

오늘따라 열쇠를 찾는 시간이 길어진다 채원 불안함을 느낀다. . 

그 순간 태수가 세준에게 사인을 준다.

태수 무전기 목소리만( . )
지금 지금이야! !

세준은 태수의 소리를 듣고 채원의 어깨를 잡고 돌려세운다.
놀란표정의 채원 세준은 손에 들린 칼을 높이 들고 그대로 채원의 경동맥에 . 

깊숙히 찔러 넣는다.
 

푸슉 소리가 들리고 세준의 얼굴에는 빨간 피가 튄다. .
채원이 그대로 쓰러지고 세준은 자신의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 확인한다.

그러고는 웃는다.



세준
피식 실소터트리며( ) 아 마지막대사뭘로하지....

세준은 실소를 터트리다 이내 광기어리게 웃는다 그때 누군가의 꺄악. ! 
비명소리가 들린다 누군가가 이 광경을 목격한듯하다 잠시후 경찰 사이렌 . . 
소리가 들리고 빨간색과 파란색 조명이 세준의 얼굴을 물들인다 여전히 . 

세준은 웃고 있다. 

골목길 영화촬영장 밤#10 ( ) / 

그 순간 오케이 컷 소리가 들린다. - ! .
카메라가 줌 아웃이 되고 이 모든 것이 영화촬영 현장임을 보여준다.
모니터 앞에 앉아서 오케이 컷 사인을 내리는 영화감독 태수가 보인다! .
태수는 일어나 세준에게 향한다 태수가 세준에게 향하는 모습 뒤로 다른 . 

스탭들이 따라와 채원을 일으켜 챙기는 모습이 보인다.

태수
상냥한 목소리로( )

아 배우님 연기 너무 좋습니다~ . ! 
너무너무 좋은데 채원이를 찌르는 타이밍 맞춰서 다시 한번만 더 가볼게요

세준
네네 감독님 사인에 맞춰서 찌르면 되죠. ?

태수
네네 그럼요 제가 사인주는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. ~

칼도 위에서 아래로 더 힘차게 !!

태수는 세준에게 채원을 찌르는 액팅을 친절히 설명해준다.
그리고는 어딘가에 있을 스탭들에게 소리치며 모니터 앞 본인의 자리로 

돌아간다.

태수
스탭들을 향해 세준배우님 얼굴 분장 좀 다시해드려 ( ) ~!!

다시 모니터 앞에 앉은 태수.



화면속으로 슬레이트가 들어온다.
슬레이트에 적혀있는 제목은 사람을 완벽하게 죽이는 법‘ ’

연출감독 한태수. 

태수 슛 사인을 외친다. .

태수
확성기( )

레디 액션- !!

태수의 사인과 함께 블랙화면 엔딩.
영화의 타이틀이 뜬다.

꼭두각시“ ”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
